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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절의 구성 요소가 설명할 ‘-을, -는’의 사용법 

 

 

 마에무라 카즈아키 

 

 

본 연구는 ‘-을, -는’의 사용법을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로 

설명한다. ‘-을, -는’의 사용법이란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 정보이다. 한국어 교재

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의미와 형식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의미의 다름이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였지만 구성 요소가 

설명하지 못하였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를 융합하여 ‘-

을’ 혹은 ‘-는’을 체계적으로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와 동사부류 · 유형의 융합,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

합이 체계적이라서 이들이 선택할 ‘-을’ 혹은 ‘-는’도 체계적이다. ‘부사어 - 관형사절

은 ‘-는’을 선택한다, 주어 - 관형사절이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면 ‘-는’

을 선택한다’ 등의 연구 결과는 ‘-을’ 혹은 ‘-는’을 체계적으로 선택한다고 할 만하다. 

의미의 다름과 연구 결과를 합치면 한국어 교재는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염두에 두는데, ‘-을, -는’의 사용법은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의 핵심이다.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관형사절의 구성 요소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고 전제하여 관형

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를 융합함으로써 ‘-을, -는’의 사용법을 체

계적으로 설명한다. ‘-을, -는’의 사용법 설명이란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 정보이다. 

관형사절 및 동사에 주목한 ‘-을’ 혹은 ‘-는’의 선택은 체계성이 결여한다. 관형사절과 동

사, 피수식체언의 융합이 체계적 선택이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을’ 혹은 ‘-는’을 선택해야 한다. ‘-을’ 혹은 ‘-는’을 

선택하지 못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를 잘못 전달해 버린다. 화자는 의미 전달에서 

‘-을’ 혹은 ‘-는’을 주관적으로 선택할 우려가 있다. 주관적 선택을 해결하기 위해 관형사

절의 구성 요소에 주목한다. ‘-을, -는’에 영향하는 구성 요소는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

체언이다. 관형사절에 주목하면 관형사절 범주의 다름이 ‘-을’과 ‘-는’의 사용을 어느 정

도 결정하고 동사에 주목하면 동사 성질의 다름이 ‘-을’과 ‘-는’의 사용을 어느 정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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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피수식체언에 주목하면 명사범주들이 공기할 만한 ‘-을’과 ‘-는’을 어느 정도 결

정한다. 관형사절, 동사, 피수식체언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관형사절이 

선택할 형태와 동사가 선택할 형태, 동사가 선택할 형태와 피수식체언이 선택할 형태는 

상이할 수 있다. 구성 요소마다 별개로 선택하면 상이한 형태를 선택할 문제점이 있다.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을 융합하여 구성 요소가 체계성을 갖추게 한다. 관형사절의 

구조는 동사를 포괄하는 관형사절이 뒤의 체언을 수식하는 듯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

체언을 융합하면 체계성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체계성을 갖춘 구성 요소는 ‘-을’ 혹은 

‘-는’을 체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을’ 혹은 ‘-는’을 체계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관형사

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을 체계적으로 융합한다.  

  선행연구는 ‘-을, -는’의 의미, 언어적 특징, 사용상의 오류 양상을 개관하여 ‘-을, -

는’의 사용법 설명과 관련짓는다. 남기심 ∙ 고영근(1993), 이익섭 ∙ 채완(1999)은 ‘-을, -

는’이 [미래 : 현재]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안명철(1983)은 [-확실 : +확실], 박재연

(2009)은 [-현실 : +현실]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을’의 의미와 ‘-는’의 의미가 달라서 

‘-을, -는’은 의미적 대립을 가진다. 신현숙(1982)은 ‘-을’이 [-실현], ‘-는’이 [+실현, -

완성, -거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을’의 자질과 ‘-는’의 자질이 달라서 ‘-을, -는’은 자

질의 대립을 가진다. 박장경(2005)은 ‘-u형’의 출현 환경을 언어 요인으로 설명하는데, 

관계동사, 「명사 + 이다」동사, 미완료상의 상태명사, 내용절의 미완료상의 중심명사, 내

용절의 감각명사가 ‘-u형’을 사용한다. 최서원(2010)은 중국인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율과 구체적 오류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오류의 유형을 생략, 환언, 

첨가, 대치, 형태로 분류하였을 때, 대치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을 써

야 하는 자리에 ‘-은’을 쓰거나 ‘-을’을 써야 하는 자리에 ‘-는’ 및 ‘-은’을 쓰는 오류가 

보고되었다. HE MEIPING · 홍종선(2016)은 중국인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와 관형사절 

각각의 오류 양상을 조사하였다.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는 중급 학습자가 고급 학습자보

다 대치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였다. 

의미나 자질이 다르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할 수 있고 오류 조사가 선택과 관련한 

대치의 오류 등 오류의 종류를 밝힐 수 있다. 오류 조사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할 필

요성을 밝혔고 의미나 자질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구성 요소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하지 못하였다. 구성 요소를 융합하여 ‘-을’ 혹은 ‘-는’의 선택을 체계

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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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법 설명을 위한 기본적 논의 

2.1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관형사절은 주술관계를 갖춘 절이 다른 주술관계를 갖춘 문장 안에 들어가는 구조를 

가진다. 주술관계를 갖춘 절에서 피수식체언과 동일한 성분이 빠지면 관계관형사절을 형

성하고 절의 성분이 피수식체언과 무관하면 동격관형사절을 형성한다. 절 내부의 성분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에 해당한다. 

 

                                              관계관형사절 

 

     주어 - 관형사절      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 

 

관계관형사절은 주어 - 관형사절, 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로 분류한다. 

관형사절 내부에 주어가 빠진 구조, 관형사절 내부에 목적어가 빠진 구조, 관형사절 내부

에 부사어가 빠진 구조가 있다. 어느 성분이 관형사절 내부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관형사

절을 분류할 수 있다.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관형사절은 ‘-을, -는’으로 뒤의 체언을 

수식한다.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이 공기하는 명사범주와 부사어 - 관형사절이 공기

하는 명사범주는 각각 다르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가지는 특징은 명사범주로도 설

명한다.      

상은 움직임의 양상을 문법형태로 표현한 것과 움직임의 과정이 장면 내부에서 전개되

는 양상을 동사 자체의 어휘적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한다. 본고는 상을 동사 자체

에 내재하는 성질로 이해하여 후자를 지지한다. 서정목(2014:121)은 동사가 상 성질을 

가진다면 문법형태가 상의 성질을 가시화한다고 하였다. 상의 성질의 가시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법형태는 상의 성질을 가시화한 결과로 본다.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을 

설정할 때, ‘앉다, 먹다’가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과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

으로 분류한다. 동사가 상이한 자질을 가지면 동사와 결합하는 형태는 상이한 자질을 가

시화한 것이다. 상이한 자질을 가시화하면 ‘앉다’와 ‘먹다’는 다른 형태가 결합할 수 있다

고 판단한다. ‘앉다, 먹다’를 주체와 객체의 변화/비변화로 세부 분류한다. 동사를 자질로 

분류한 후 주체 ∙ 객체의 변화/비변화로 분류하면 동사와 결합하는 형태를 판단하기 쉽다. 

동사 자질만으로는 결합하는 형태를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동사 자질과 주체 ∙ 객체의 변

화/비변화는 결합하는 형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한다. 결합하는 형태의 판단은 동사에 주

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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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을, -는’의 사용법에 관한 선례 

2.2.1 한국어 교재에서의 ‘-을, -는’의 사용법 설명 방법 

한국어 교재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려면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에무라카즈아키(2020:130)는 의사소통 능력 향

상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서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를 뽑았다.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의사소통이란 의미를 ‘-을, -는’으로 전달하는 행위이다.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

면 ‘-을’과 ‘-는’은 상이한 의미를 전달한 결과로 간주한다. 의미의 다름이 ‘-을’ 혹은 ‘-

는’을 선택한다. ‘-을, -는’으로 표현하려면 문법적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문법적 특징이 

다르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을’과 ‘-는’을 동일한 단

원에서 다루거나 상이한 단원에서 다룬다. 다루는 단원이 상이하면 ‘-을’과 ‘-는’의 사용

이 단원마다 정해진다. 단원의 다름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그리고 관형사절의 

구성 요소는 ‘-을, -는’에 영향을 미쳐서 ‘-을, -는’의 문법적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 관

형사절의 구성 요소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의미의 다름, 단원의 다름, 문법적 특

징, 구성 요소는 분석의 기준이 된다. 

 

표1 

 의미의 다름 단원의 다름 독자적 특징 구성 요소 

고려대 설명함 설명함 설명하지 못함 설명하지 못함 

이화여대 설명함 설명하지 못함 설명하지 못함 설명하지 못함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의미의 다름, 단원의 다름을 만족하였으나 문법적 특징, 구성 

요소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거나 상이한 단원에서 다루면 ‘-을’ 혹

은 ‘-는’을 선택하게 한다. ‘-을’이 [미래]를 나타내고 ‘-는’이 [현재]를 나타낼 때, [미래]

와 [현재]의 다름은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을’을 다루는 단원과 ‘-는’

을 다루는 단원이 상이할 때, 단원과 단원의 다름은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

다. ‘-을’ 혹은 ‘-는’을 선택하기 위해 문법적 특징과 구성 요소를 추가로 설명해도 될 듯

하다. 그러나 문법적 특징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지도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특징은 전문 

서적으로 다룰 만하지 외국인의 학습 참고서로 다루지 않는다. 문법적 특징은 고려대, 이

화여대 교재가 다루는 내용으로 보지 못한다.  

‘-을, -는’의 사용법을 의미의 다름, 단원의 다름으로 설명하였지만 구성 요소로 설명



91 

 

하지 못하였다. 의미의 다름뿐 아니라 구성 요소로 설명해야 한다. 결국 고려대, 이화여

대 교재는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2.2.2 구성 요소가 설명하는 ‘-을, -는’의 사용법 

‘-을, -는’은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의 영향을 받는다. 관형사절이 ‘-을, -는’을 

포함하고 동사가 ‘-을, -는’과 결합한다. 그리고 피수식체언이 ‘-을, -는’과 공기한다. 마

에무라카즈아키(2019)는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포함하는 ‘-을, -는’, 前村和亮(2017)는 

‘-을, -는’이 결합하는 동사부류 ∙ 유형을 고찰하였고 金民(2009)은 ‘-을, -는’과 공기하는 

명사범주를 고찰하였다.  

  ‘-을, -는’의 사용법을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로 설명한다. 

 

(1) a. 냉장고에 마시(을, 는) 물이 있으니까 드세요. 

      b. 학교에 가(을, 는) 사람을 본다. 

 

(1)에서 ‘-을’ 혹은 ‘-는’을 연구 결과로 선택한다. 마에무라카즈아키(2019)는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이 ‘-을, -는’을 포함하고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포함한다고 하

였다. (1)은 주어 - 관형사절과 목적어 -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을’ 혹은 ‘-는’을 모두 선택한다. 前村和亮(2017)는 ‘-을’과 결합하는 동사유형이 行為

動詞 > 完成 ∙ 変化動詞이고 ‘-는’과 결합하는 동사유형이 行為動詞 > 心理動詞 > 完成 ∙ 

変化動詞 > 瞬間動詞 > 移行動詞이라 하였다. 行為動詞, 完成 ∙ 変化動詞를 세부 분류하

면 ‘-을’이 결합하는 동사부류가 주체 비변화/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

변화 - 객체 변화 동사이고 ‘-는’이 모든 동사부류와 결합한다. (1)은 行為動詞이면서 주

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와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에 해당한다. 동사부류 · 

유형이 ‘-을’ 혹은 ‘-는’을 모두 선택한다. 金民(2009)은 ‘-을’이 時間名詞 > 事柄名詞와 

공기하고 ‘-는’이 具体名詞 > 場所名詞 > 現象名詞 > 事柄名詞와 공기한다고 하였다. (1)

은 具体名詞에 해당한다. 명사범주가 ‘-는’만을 선택한다.  

마에무라카즈아키(2019)의 연구 결과, 前村和亮(2017)의 연구 결과, 金民(2009)의 연

구 결과는 ‘-을’ 혹은 ‘-는’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별개로 고려해도 선택에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다. 마에무라카즈아키(2019)의 연구 결과와 前村和亮(2017)의 연

구 결과를 융합한 후 마에무라카즈아키(2019)의 연구 결과, 前村和亮(2017)의 연구 결

과, 金民(2009)의 연구 결과를 융합하면 ‘-을, -는’의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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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을, -는’의 사용법은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

형, 명사범주의 융합으로 설명한다. 말뭉치 자료의 이용이 객관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www.jw.org에 나오는 「깨어라!」 2015년 1월 - 2019년 제3호의 기사에서 「주어/

목적어 - 동사 + ‘-을, -는’ - 피수식체언」을 수집한다. 마에무라카즈아키(2019)는 「깨

어라!」가 현실성, 객관성, 다양성을 만족하는 말뭉치 자료라 하였다. 「깨어라!」는 관형

사절, 동사, 피수식체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구성 요소의 객관적 존재가 화자의 주

관을 배제할 수 있다. ‘-을, -는’의 사용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면 「깨어라!」를 연구 자

료로 선정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이 체계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를 마련한다. 관형사절의 하

위 범주는 주어 - 관형사절, 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이다. 동사유형은 心

理動詞 : [-동태성, -완성성], 行為動詞 :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 -접근성], 完成 ∙ 

変化動詞 :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 -접근성], 瞬間動詞 : [+동태성, -완성성, +순간

성, -접근성], 移行動詞 :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 +접근성]이고 동사부류는 주체 변

화/비변화, 주체 변화/비변화 - 객체 변화/비변화 동사이다. 명사범주는 野間秀樹(1997)

에 따라 具体名詞, 場所名詞, 現象名詞, 事柄名詞, 時間名詞, 位置名詞, 抽象名詞, 物質名

詞, 活動名詞이다. 다음으로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를 융합한

다. 융합할 순서를 고려해야지 선택이 체계적이다. 마에무라카즈아키(2019)의 연구 결과

가 포함, 前村和亮(2017)의 연구 결과가 결합을 이루고 金民(2009)의 연구 결과가 공기

를 이룬다. 포함 · 결합은 구성 요소가 ‘-을, -는’에 가깝다. 구성 요소와 ‘-을, -는’의 관

계는 포함 · 결합이 공기보다 밀접하다. ‘-을’ 혹은 ‘-는’의 선택에서는 관형사절과 동사

를 피수식체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관형사절의 구조가 체계적인데, 관형사절과 동

사는 전체 - 부분의 관계에 있다. 전체가 부분에 비해 인간의 주목을 받기 쉽다. ‘-을’ 혹

은 ‘-는’의 선택에서는 관형사절을 동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고려할 순서는 관형사

절 > 동사 > 피수식체언이다. ‘-을’ 혹은 ‘-는’을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로 선택하지 못하

면 동사부류 · 유형으로 선택하고 동사부류 · 유형으로 선택하지 못하면 명사범주로 선택

한다는 방법은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이 선택에서 체계성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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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을’ 혹은 ‘-는’의 선택 선택의 결과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에 

주목하는 것 

가능 불가능  

동사유형에 주목하는 것  가능 불가능  

동사부류에 주목하는 것   가능 불가능  

명사범주에 주목하는 것    가능 불가능  

 

위는 ‘-을’ 혹은 ‘-는’의 선택에 체계성을 갖출 수 있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

류 ∙ 유형, 명사범주를 별개로 고려하지 말고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관형사절의 하위 범

주와 동사부류 ∙ 유형의 융합,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합

을 고려한다. 주어 - 관형사절, 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이 ‘-을’ 혹은 ‘-

는’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면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관형사절 하에서 동사부류 ∙ 

유형이 쓰는 行為動詞, 心理動詞, 完成 ∙ 変化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 및 주체 변화/비변

화, 주체 변화/비변화 - 객체 변화/비변화 동사가 ‘-을’ 혹은 ‘-는’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의 융합이 ‘-을’ 혹은 ‘-는’ 중의 하나를 선택하

지 못하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쓰는 동사부류 ∙ 유형과 공기하는 具体名詞, 場所名詞, 

現象名詞, 事柄名詞, 時間名詞, 位置名詞, 抽象名詞, 物質名詞, 活動名詞는 ‘-을’ 혹은 ‘-

는’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을’ 혹은 ‘-는’의 선택이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고 체계성을 갖

추기 위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을 고려한다. 즉 관

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으로 선택해야지 선택이 체계성

을 갖춘다. 

 

 

4. ‘-을, -는’의 사용법을 구성 요소로 설명한 결과 

4.1 관형사절과 동사로의 사용법 설명 

4.1.1 관형사절이 선택할 경우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을 주어 - 관형사절, 목

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로 분류할 때,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이 ‘-을, -

는’을 포함하지만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포함한다.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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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혹은 ‘-는’을 선택하고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선택한다.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선택하기 위해 동사유형을 요구하는지 조사한다. 동사유

형은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선택한다는 요인과 무관하다고 확인한다. 부사어 - 

관형사절이 쓰는 동사유형을 조사한다. 

 

표 3 

 心理動詞 行為動詞 完成∙変化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 

부사어-관형사절  -는 -는   

 

부사어 - 관형사절은 行為動詞, 完成 · 変化動詞를 쓰고 心理動詞, 瞬間動詞,移行動詞

를 쓰지 않는다. 2.2.2절에서 ‘-을, -는’이 行為動詞, 完成 · 変化動詞와 결합하고 ‘-는’이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와 결합한다고 하였다. 후자는 부사어 - 관형사절이 쓰지 

않는 동사유형이라서 ‘-을’ 혹은 ‘-는’의 선택과 무관하다. 부사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

詞, 完成 · 変化動詞를 쓰고 ‘-을, -는’이 行為動詞, 完成 · 変化動詞와 결합하는데, 부사

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 完成 · 変化動詞를 쓰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부사어 

- 관형사절이 동사유형을 고려하면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선택한다는 결과와 모

순한다.  

부사어 - 관형사절은 동사유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는’을 선택한다. 이때, ‘-을, -는’이 

결합하는 동사유형은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 요인이 아니다. 만약 부사어 - 관형사

절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면 ‘-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동사유형을 추가적으로 고

려한다. 그러나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만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 때문에 부사어 - 

관형사절이 쓰는 동사유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부사어 - 관형사절 하에서 ‘-을, -

는’이 결합하는 동사유형은 무관하다. 따라서 부사어 - 관형사절은 동사유형에 상관없이 

‘-는’을 선택한다. 

 

⚫ 부사어 - 관형사절은 ‘-는’을 선택한다. 

 

4.1.2 관형사절과 동사의 융합이 선택할 경우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의 융합이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한다. 

4.1.1 절에서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 하에서 동사유형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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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心理動詞 行為動詞 完成∙変化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 

주어-관형사절 -는 -을, -는 -을, -는 -는 -는 

목적어-관형사절 -는 -을, -는 -을, -는   

 

주어 - 관형사절이 心理動詞, 行為動詞, 完成 ∙ 変化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고 

목적어 - 관형사절이 心理動詞, 行為動詞, 完成 ∙ 変化動詞를 쓴다. 주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하고 목적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2.2.2절에서 ‘-는’이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와 결합한다고 

하였다. 겹치는 동사유형은 주어 - 관형사절이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이고 목적어 

- 관형사절이 心理動詞이다. 주어 - 관형사절이라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에 대한 고려

없이 ‘-는’이 결합하는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가 ‘-는’을 선택하고 목적어 - 관형

사절이라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에 대한 고려와 心理動詞가 ‘-는’을 선택한다. 다시 말

해 주어 -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를 고려하지 않아도 동사유형만으로 ‘-는’을 

선택하지만 목적어 -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를 고려하여 동사유형이 ‘-는’을 

선택한다. 그러나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를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일관

성이 없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를 반드시 고려하면서 동사유형이 ‘-는’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목적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만의 고려로 ‘-는’을 선택하고 주어 - 관형사

절은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의 고려로 ‘-는’을 선택한다고 결론짓는다. 

 

⚫ 주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 목적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b는 기본적 의미, 모범적 대화문을 설명한다. 기본적 의미는 ‘-는’이 시제 · 상 범주에

서 나타내는 [현재], [진행]이다. 田野村忠夫(1990:230)는 추상적 의미 특성(본질, 가치, 

의의소)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본고에서의 기본적 의미에 가깝다. ‘[현재], [진행]을 ‘-는’

으로 표현한다’가 의미 교환에 해당한다. 의미를 형태에 얹어서 표현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의미 교환이란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행위라서 의사소통 능

력의 향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은 ‘의사소통 양성을 위한 의미 교환’으로 

설명한다. 모범적 대화문은 도입 부분에 위치하는 대화 모형이다. 대화가 단원의 첫 부분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교육은 대화로 진행한다. 그리고 언어 교육은 의미 교환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언어 교육은 의미 교환을 대화로 진행한다. 따라서 모범적 대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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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 교환의 기본’으로 설명한다.  

c는 과제 활동을 설명한다. 과제 활동은 이화여대 교재를 참조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접

하는 많은 문제를 구룹으로 해결하는 활동이다. 구룹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의미를 가지

기 때문에 과제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이 과제 해

결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과제 활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d는 관형사절 구조를 설명한다. 관형사절 구조는 「(주어 – 동사) + ‘-는’ - 피수식체언」

이다. 한재영 외(2008)는 문법 교육이 구조와 규칙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주어 – 동사) 

+ ‘-는’ - 피수식체언」이 구조에 해당하고 ‘(주어 – 동사)가 피수식체언을 수식한다’가 규

칙에 해당한다. 구조와 규칙의 설명은 문법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를 제공한다. 문법적 설

명이 있으면 사용의 과정에서 구조와 규칙에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관형사절 구조는 

‘문법에 초점을 맞춘다’로 설명한다. 

 

표 5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이 쓰는 行為動詞, 完成 ∙ 変化動詞는 많은 동사부류를 쓴다. 

주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完成 ∙ 変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거나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完成 ∙ 変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면 ‘-는’을 선택한다. 주체 비변화, 주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등의 동사는 ‘-을’과 결합하더라도 결합의 빈도가 아주 

적었다. 결합의 빈도가 적으면 결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체 비변화, 주체 변화, 주

체 변화 - 객체 비변화 등의 동사는 ‘-는’과 결합한다. 동사유형만으로는 누락없이 ‘-을’ 

 주어 - 관형사절 목적어 - 관형사절 

行為動詞 完成∙変化 

動詞 
行為動詞 完成∙変化 

動詞 

자동사 주체 비변화 (-을)-는 -는   

주체 변화 (-을)-는 -을, -는   

타동사 주체비변화-객체비변화 -을, -는  -을, -는 -는 

주체변화-객체비변화 -는  -는  

주체비변화-객체변화 -는 -는 -는 -는 

주체변화-객체변화  -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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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는’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부류를 추가로 고려하였고 ‘-을’ 혹은 ‘-는’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동사부류 · 유형에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반면 

주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完成 

∙ 変化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거나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

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와 결합하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 주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 및 完成 ∙ 変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 및 完成 ∙ 変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4.2 관형사절 · 동사 및 체언로의 사용법 설명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명

사범주가 선택할 만한 용례는 주어 - 관형사절이 쓰는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 完成 ∙ 変化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 혹은 목적어 - 

관형사절이 쓰는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이다. 

 

표 6 

  장소 구체 사항 위치 시간 추상 현상 물질 활동 

주어-  

관형사절 

行為動詞 

주체비변-객체비변 

 -을 

-는 

       

完成 ∙ 変化動詞 

주체변화 

  -을 

-는 

  -는   -을 

-는 

목적어- 

관형사절 

行為動詞 

주체비변-객체비변 

 -을 

-는 

   -는   -을 

-는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 사례와 金民

(2009)의 연구 결과를 융합하였다. 4.1절의 결과에 ‘-을, -는’과 공기하는 명사범주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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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고려하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할 사례가 많아진다. 주어 - 관형사절이 完成 ∙ 変

化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抽象名詞와 공기할 때, ‘-는’을 선택한

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을 고려하면 명사범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하고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명사범주가 ‘-는’

을 선택할 경우가 있다. 즉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에 명사범주를 추가

로 고려함으로써 오히려 ‘-는’만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具体名詞가 

‘-는’만을 선택하는 반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을 고려하면 具体名詞

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하게 된다. 여러 구성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면 ‘-을’ 혹은 ‘-

는’을 선택하게 되는 사례를 발견하여서 여러 구성 요소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

할지 모른다. 그러나 3장에서 선택은 관형사절과 동사를 고려한 후 체언을 고려해야지 

체계적 선택이라 하였다. ‘-을, -는’의 사용법 설명은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의 융합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 후 관형사절의 하위 범

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명사범주가 ‘-는’

만을 선택할 수 있더라도 먼저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및 동사부류 · 유형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고 나서 명사범주가 ‘-는’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하에서 동사부류 · 유형이 抽象名詞와 공기할 때, ‘-는’을 선택한다.   

주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

에 具体名詞와 공기할 때, 完成 ∙ 変化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活

動名詞와 공기할 때, ‘-을’ 혹은 ‘-는’을 선택하고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具体名詞, 活動名詞와 공기할 때, ‘-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하에서 ‘-을, -는’이 

공기하는 명사범주는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5.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한국어 교재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을, -는’의 사용법을 의미의 다름으로 설명하였으나 구성 

요소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을’의 의미와 ‘-는’의 의미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데, 

의미의 다름은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한편 (1)을 4.1, 4.2절의 결과로 

설명하면 연구 결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4.1, 4.2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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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사어 - 관형사절은 ‘-는’을 선택한다. 

B : 주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목적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C : 주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 및 完成 ∙ 変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

체 변화 동사 및 完成 ∙ 変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D : 주어 - 관형사절이 完成 ∙ 変化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抽 

象名詞와 공기할 때, ‘-는’을 선택한다.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와 결합하

는 동시에 抽象名詞와 공기할 때, ‘-는’을 선택한다. 

 

A, B, C, D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A - B - C - D의 순서로 고려하면 A 혹은 A, 

B나 A, B, C는 체계적 선택이다. ‘-을’ 혹은 ‘-는’의 선택을 A, B, C, D로 설명한다. 일반

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표 7 

 ‘-을’ 혹은 ‘-는’의 선택 결과 

A 가능 불가능(1a,b) -을, -는 

B  가능 불가능(1a,b) -을, -는 

C   가능(1a) 불가능(1b) -는 (1a) 

D    가능(1b) 불가능 -는 (1b) 

 

(1a)은 목적어 - 관형사절이고 목적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為動詞를 쓴다. 목적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為動詞를 쓰면 ‘-을’ 혹은 ‘-는’ 모두를 선택한다. 목적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1b)은 

주어 - 관형사절이고 주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를 쓴다. 

주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를 쓰면 ‘-을’ 혹은 ‘-는’ 모두를 

선택한다. 주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具体名詞와 공기하면 ‘-는’을 선택한다. (1a)과 (1b)은 ‘-는’을 선택한다. (1a)을 A, B,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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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고 (1b)을 A, B, C, D로 설명하였다. (1)의 ‘-을’ 혹은 ‘-는’을 연구 결과로 선택

하기 때문에 A, B, C, D는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의미의 다름과 A, B, C, D는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가 다룰 만한 교수내용임을 확인한

다. 마에무라카즈아키(2020:131)는 관형사절의 구조, [현재] 혹은 [심적 태도], [변화과

정의 근원], [변화의 과정], [의지], [확실함의 설명], 예문제시, 모범 대화문, 문장 완성 ∙ 

연결 연습, 읽기 - 쓰기, 말하기 - 듣기, 과제 활동이 ‘-는’의 교수내용이라 하였다. [미

래 : 현재]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현재]가 교수내용이라면 [미래]도 교수내용

이다. [미래 : 현재]는 교수내용이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및 동사부류 ∙ 유형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과 동사는 관형사절의 구조에서 전체 - 부분 관계에 있

다.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은 「주어/목적어 - 동사 + ‘-을, -는’ - 

피수식체언」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피수식체언의 자리에 이동하였다. 즉 주어 · 목

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구조에서 여러 성분을 이동한 결과이

다. 관형사절의 구조가 교수내용이라면 관형사절의 구조에서 성분을 이동한 것도 교수내

용이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포함하는 ‘-을, -는’과 관련하는 A는 교수내용이다. 동

사부류 · 유형이 관형사절의 구조에서 부분인 동사를 분류한 것이다. 전체인 관형사절의 

구조가 교수내용이라면 부분인 동사를 분류한 것도 교수내용이다. ‘-을, -는’이 결합하는 

동사부류 · 유형과 관련하는 B, C는 교수내용이다. 또한 마에무라카즈아키(2019)는 관형

사절의 하위 범주가 어느 명사범주와 공기한다고 하였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명사

범주와 관련하는데,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로 ‘-을’ 혹은 ‘-는’을 선택하면 명사범주로 ‘-

을’ 혹은 ‘-는’을 선택할 수 있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하에서 ‘-을, -는’이 결합하는 동

사부류 · 유형과 공기하는 명사범주는 교수내용이 된다. A, B, C, D는 교수내용이다.  

의미의 다름과 A, B, C, D는 학습자에게 전달할 교수내용이다.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

는 ‘-을, -는’의 사용법을 의미의 다름과 A, B, C, D로 설명한다. 2.2.1절에서 고려대, 이화

여대 교재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

서 의미의 다름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할 것이고 관형사절의 구조나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A, B, C, D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을, 

-는’의 사용법 설명은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핵심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을, -는’의 사용법을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로 

설명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를 융합하면 ‘-을’ 혹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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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이 체계적이다. 한국어 교재는 ‘-을, -는’의 사용법을 의미의 다름으로 설명하였

지만 구성 요소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하고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하에서 동

사부류 · 유형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하에서 동사부류 · 

유형과 공기하는 명사범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

류 ∙ 유형, 명사범주에 별개로 주목하지 말고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관형사절의 하위 범

주와 동사부류 ∙ 유형의 융합,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합

에 주목해야지 ‘-을’ 혹은 ‘-는’의 선택에 체계성을 갖출 수 있다.  

의미의 다름뿐 아니라 연구 결과는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은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가 전달할 교수내용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면 ‘-을, -는’의 사용법 설명은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에

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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